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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13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1.9세로, 지난 1970년  

61.9세에 비해 20세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 평균수명

의 증가로 대중들은 건강과 질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

었고, 이러한 대중의 관심을 반영하듯 대중매체들 또한 건강 

관련 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방송은 전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

게 보다 쉽고 재미있게 건강 및 의료 관련 정보들을 전달하

고자 다양한 시도들을 전개해 왔다. 일례로 다큐멘터리 형식

의 프로그램에서부터 정보와 오락적 요소를 적절히 아우르는 

인포테인먼트형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의 프로

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건강 및 의료 정보를 제공한다. 이

처럼 많은 시청자들이 TV프로그램을 통해 기본적인 건강정

보를 습득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양상

을 나타낸다[2].

이런 상황에서 최근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을 다루는 오

락형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만 하다. 최근

의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은 의료전문가가 집단 패널로 등

장하는 토크쇼에서부터 일반인의 경험담에 의료전문가의 의

견을 덧붙인 형태의 프로그램 등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방송과 같은 대중매체는 정확한 정보의 전달보다 

프로그램의 재미를 통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이 

우선시되다 보니 시청자들의 관심을 사로잡기 위해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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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ng with the heightened interest of the general public in health in the midst of an increase in life expectancy in 

Korea, television programs covering health and medical issues are gaining attention. Health and medical television 

programs have increased in number as well as type of format, due to the advent of comprehensive programming 

television channels in 2011. Television stations have succeeded in capturing viewers’ attention through their 

addition of entertainment elements to health programs. As a result, health and medical programs on television 

lack accuracy or are filled with overstatements and distortions of information. Therefore, a system is required to 

verify that the information on health and medical programs is reliable and accurate rather than concentrated only 

on entertainment or commerc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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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개별적인 관심사를 다루고, 단기간에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게 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정확한 정보 전달 및 

보건교육, 공중보건의 개선 등을 우선시하는 보건관련 기관

이나 전문가들과는 다른 기준을 갖게 된다[3]. 

실제로 시청자들은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 대해 재미와 

흥미 위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전문적인 정보를 다

루는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보다 오락성을 가미하여 재미 속

에서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선호하였고 이

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4]. 하지만 오

락성에 치중하다 보면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중요한 건강의

료정보가 소홀히 다뤄지거나 시청률 경쟁으로 인해 편파적

이고 일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문제점이 따라오게 마

련이다.

건강의료정보의 경우 일반인들이 관련 정보를 선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방송과 같

은 대중매체를 통해 전해지는 정보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수

용하기 쉽다는 특징을 지닌다. 다시 말해 방송이 지닌 사회

적 영향력과 신뢰도가 방송프로그램으로 전이되어 프로그램

에서 소개되는 정보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를 수 있다는 것

이다. 기존 연구를 통해 시청자들이 건강 오락프로그램에 대

해 비교적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

도가 실제 건강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 밝혀졌는데, 이때 

프로그램에 전문가의 출연 여부가 신뢰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이에 따라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섭외하는 한편, 반복된 검증작업을 통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해야 함은 분명해

진다. 하지만, 실제 건강의료정보를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은 

오락적인 재미를 위해, 혹은 방송의 특성 상 체계적이고 과

학적인 정보의 전달보다 사례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전개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체험사례가 

과학적 검증을 거친 지식이나 사실처럼 전달될 수 있는 한계

를 노출한다거나 특정 집단의 권익에 치중한 광고성 정보들

이 무분별하게 제공되기도 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건강의료정보 프로

그램의 질적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유형   

현재 건강의료정보를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은 장르적으로 

보면 교양과 오락프로그램의 두 유형에 속해있으며, 대부분

의 프로그램이 교양이나 오락으로 나눠지기보다 교양과 오

락의 중간적 입장인 경우가 많다. 물론 지난 해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나 최근의 지카바이러스처럼 뉴스와 같은 보도프로

그램에서 다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건강의료정보가 사

람의 생명에 치명적이거나 급속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여서 일반적이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송을 통해 접

하게 되는 건강의료정보의 경우 시청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

심을 충족시키고 나아가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

청자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쉽게 다

가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이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을 전

문성과 수용성의 기준을 바탕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였는데[5], 각 유형의 명칭을 보다 구체화하여 설명력을 높

이고자 하였다(Figure 1).

첫째, 교양형 프로그램은 전문성이 높고 수용성이 낮은 프

로그램을 지칭한다. 교양형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정보를 전

Figure 1.  Four types of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 programs [5]. 

Specialty

Receptivity

Educational type Infortainment type

Entertainment typeMixed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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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고 있으나, 수용성이 낮아 시청률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

으로 의학전문 다큐멘터리나 의학전문 채널에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둘째, 오락형 프로그램은 교양형과는 반대로 전문성은 낮

지만 수용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현재 예능 형태로 

제작되는 대부분의 건강오락정보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해당

하는데, 주로 상식 수준의 정보를 흥미 위주로 제공하기 때

문에 상대적으로 시청률은 높은 편이다. 

셋째, 인포테인먼트형은 전문성도 높고 수용성도 높은 프

로그램으로,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하면서도 시청자들의 호

기심과 관심을 이끌어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말한다. 건

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기

도 하다. 

넷째, 혼합형은 전문성도 낮고 수용성도 낮은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으로, 건강의료정보의 수준도 높지 않으며 수용자

들에게 오락적 측면의 재미도 제공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현재 방송 중인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이들 네 가지 유형 

중 주로 인포테인먼트형 프로그램과 오락형 프로그램의 중

간적 형태거나 아니면 혼합형 프로그램과 오락형 프로그램

의 중간적 형태, 교양형 프로그램과 인포테인먼트형 프로그

램의 중간적 형태처럼 전문성과 수용성의 두 측면에서 줄다

리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의 수용성

을 시청률로 판단하는 것을 고려해보면, 지상파에서 방영되

는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경우 주로 교양형과 인포테인

먼트형의 중간 형태나 인포테인먼트와 오락형의 중간 형태

가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전문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일정 수준의 오락성을 담보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상파에 비해 시청

률이 낮아 혼합형과 오락형의 중간 형

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의학전

문 채널 등의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의 경우에는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만 시청률이 낮아 교양형과 혼합형의 중

간 형태인 경우가 많다. 보건의료전문가

들은 현재 방송 중인 건강의료정보 프로

그램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방송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시청자들의 관

심을 끌어 자생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주로 전문

성 확보보다 오락성을 강화하여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이 사

용되고 있다.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편성현황 

앞서 언급했다시피, 건강의료에 대한 대중의 관심 증가

는 관련 프로그램의 증가를 가져왔다. 실제 건강의료 프로

그램의 편성현황을 플랫폼 별로 살펴본 결과,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편성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2016년 상반기의 경우 지상

파와 종합편성채널에서 모두 관련 프로그램 편성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편성 시간대 역시 오전 

시간대에서부터 시작하여 저녁 프라임타임 시간대에 배치되

는 등 다양한 시청자들의 기호를 만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이 제작, 편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1). 

지상파 채널의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편성현황을 살펴보

면, 현재 KBS와 EBS를 중심으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영방송사인 이 두 방송사

는 상대적으로 시청률 외에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하다 보니  

‘생로병사의 비밀ʼ(KBS1)이나 ‘명의ʼ(EBS)와 같은 다큐멘터

리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이 두 프로그램은 상대적으

로 교양형에 보다 가까운 유형의 프로그램이라 하겠다. 그 

외에 ‘비타민(̓KBS2)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인포테인먼트

형에 가까운 프로그램으로 벌써 13년째 방송 중인 장수 프

Table 1.  Health program schedule in terrestrial channels

Channel Program title Time schedule

KBS1 Secret of 4 phases of life Wednesday 22:00-22:55

KBS2 Vitamin
Health revolution

Thursday 20:55-22:00
Monday-Friday 5:40-6:00

EBS Body X file
Secret of longevity
Health project: change and be healthy
Excellent doctor

Monday 18:45-18:55
Wednesday 23:35-24:05
Thursday 19:50-20:40
Friday 21:50-22:45

OBS Standard procedure of health Thursday 23:0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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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으로 건강 관련 정보를 누구나 재미있게 공감할 수 있

도록 오락적인 요소를 결합한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이 

외에도 ‘건강 혁명(̓KBS2)이나 ‘우리 몸 X파일(̓EBS)의 경우  

10분에서 20분 내외의 짧은 형식으로 구성된 교양 프로그램

이다. OBS에서 방영 중인 ‘닥터’s 건강의 정석ʼ은 의사들과 

의사출신 변호사가 패널로 나와 풍문으로 떠도는 건강의료

정보의 허와 실을 살펴보는 프로그램으로 전문 방송인이나 

연예인이 출연하고 의료진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일반적

인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보건의료전문가들로만 패널을 구성

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최근 들어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제작에 가장 열을 올

리는 것은 종합편성채널이다.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주 시청

층이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

는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이 과정에서 중장

년층의 주요 관심사인 건강의료정보가 핵심 콘텐츠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건강의료

정보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지 않는 일반 토크쇼 프로그램에

서도 건강 관련 정보가 단골 소재로 등장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전문적인 건강정보나 의

학지식을 전달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보다 연예인 패널들

을 앞장세워 건강상식이나 건강 관련 식품의 효능을 알아보

고, 일반인 출연자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건강습관을 검증해 

보는 프로그램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료전문

가들은 해당 프로그램 내에서 관련 정보를 검증해 주거나 검

수하는 역할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의료전문가들의 집단 패널 출

연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JTBC의 ‘닥터의 승부ʼ가 16명의 

집단 전문가 패널을 통해 인기를 얻게 되면서부터다. 건강

의료정보 프로그램의 예능화를 이끌었던 ‘닥터의 승부ʼ는  

16개의 과별로 전문가 의료진이 출연하여 민간 의학상식에 

대해 연예인 패널들과 논박을 펼치는 버라이어티로, 기존의 

프로그램들에서 전문가 의료진이 많아야 두세 명이었던 것

에 비해 전문가 의료진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늘린 프로그램

이라 하겠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폐지되었으나, ‘닥터의 승

부’ 이후 의료진의 집단 출연 프로그램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

된다.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 전문가 출연진이 증가하면

서 전문가 출연진들이 프로그램 내에서 구축된 캐릭터를 기

반으로 다른 방송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

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종합편성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은 일반인이나 연예인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검증해 보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으

로는 ‘내 몸 사용설명서ʼ(TV조선), ‘나는 몸신이다ʼ(채널A),  

‘닥터 지바고ʼ(채널A), ‘엄지의 제왕ʼ(MBN) 등이 있다. 또한 

각종 생활정보를 다루는 프로그램인 ‘고수의 비법 황금알ʼ 

(MBN)이나 ‘살림 9단의 만물상(̓TV조선) 등에서도 건강의료

정보가 심심치 않게 다뤄지고 있었다. 이 중에서도 개인의 

건강비법이나 건강생활습관,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알

려져 있는 식품이나 방법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개개인

의 건강생활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편성채널을 제외한 유료방송의 일반 전문편성채널

의 경우 종합편성채널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

는 프로그램들이 제작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시청률이 

매우 낮아 대중적인 파급효과나 수용성을 논하기는 어렵

다. 하지만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정

보와 특정 시술이나 기법의 홍보가 혼재되는 양상들이 나

타나고 있었다.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문제점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은 대중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

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

지만,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방송의 경우 쉽고 재미있는 

정보전달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전달보다 우선시되는 경

향이 있는데, 이는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

로 나타난다. 특히 최근처럼 건강의료정보가 주로 예능프로

그램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는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의 관

심을 집중시키기 쉬운 사례들이 중심이 되기 쉽고, 이 과정

에서 각종 민간요법이나 건강과 관련한 생활습관이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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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검증하는 과정이 주를 이루다 보니 개인의 경험이나 특

정 사례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처럼 오인될 수 있는 문제

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특정인의 체험 사례를 과대 포장

하여 일반화하거나 특정 사례를 바탕으로 특정 치료법이나 

식품의 효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하여 시청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 흔히 발

견되는 오류 중 하나다. 

건강의료정보의 경우 단순히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서 나아가 부정확한 정보가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만큼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된다. 더군다나 최근의 방송 흐름은 건강의료정

보 프로그램에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물질이나 식품 등

을 이용하여 즉각적인 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지다 보니 부

정확한 정보로 인한 소비자의 유무형적 피해는 증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몇 해 전 만병통치약처럼 알려졌던 효

소의 인기나 탈모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말에 판매가 급증

했던 어성초 관련 제품 역시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

은 개인의 특정 사례가 과장되어 소개되면서 나타났던 상

황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

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보

건의료전문가들을 섭외하여 관련 내용의 객관성과 타당성

을 판단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

만, 이때 전문가는 단지 학문적인 지식만을 필요로 하는 것

이 아니라 방송에 적합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프로그램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가 필요하지만, 최근 방송되는 프로그램들의 유형이 주로 예

능형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방송의 흐름을 읽고 

따라갈 수 있는 적당한 유머와 재치가 겸비된 전문가 출연진

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최근 예능프로그램들은 출연진들에

게 캐릭터를 부여하거나 프로그램 내에서 캐릭터를 형성하

고 이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웃음이나 내용을 이끌어가게 되

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전문가 출연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 출연진들은 출연 횟수가 증가함

에 따라 자신의 캐릭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타 다

른 방송 활동에 매진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문가 출

연진들은 자신의 방송 출연 분량을 욕심낸다거나 자신의 소

속 기관이나 자신이 관련되어 있는 제품판매를 위해 과장되

거나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면서 문제는 점점 더 커

지고 있다. 

일명 ‘쇼닥터’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의 유형은 병원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해 방송에 출연하거나 이 과정에서 대중적 인지

도를 획득하여 방송인이 되어가는 의사, 건강기능식품 사업

에 참여하여 방송에서 공세적으로 제품을 홍보하는 의사 및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이나 대체의학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가진 의사들로 나눠진다[6]. 쇼닥터의 방송 출연에 따른 문

제점에 대해 의료진 내부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서 대한의사협회는 방송심의 규정 및 의료법,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윤리규정 등을 바탕으로 의사방송출연 가이

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세계의사회에서 윤리규정으로 

채택되는 등 출연진 검증을 위한 의료진 내부의 자정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의료진을 원하는 방송 프로그

램이 증가하면서 일반 시청자들에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보다 쉽고 재미있게 건강의료정보를 제공해 

줄 의료진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의료진의 방송출

연 가이드라인 마련과 같은 내부 자정 노력과 더불어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의 출연진 검증 시스템 마련이 절실한 상황

이다. 특히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특성 상 정

보의 전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향후 관련 제품의 판매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프로그램 제작진의 보다 신중한 접

근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결론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방송의 주 시청층이 중장년층으로 

옮겨가면서 그들의 관심사인 건강을 화두로 하는 건강의료

정보 프로그램의 증가는 필연적인 결과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청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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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제작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건강

의료정보 프로그램이 국민건강 증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

려하여 지난해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심의를 실시하였

으며, 지난 해와 올해 두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건강의료

정보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심의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  

중이다. 

하지만 이는 비단 규제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는 것

이 아니며, 프로그램 제작진과 시청자들 모두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

로 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때 프로그램 내용을 검수하는 것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

에게 검증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로 참여하게 되는 의료전

문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 실제로 의료전문가들은 

시청자들에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을 전달

함과 동시에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출연진을 검증할 수 있는 제작 시스

템을 마련함과 동시에 전문가 출연진 내부의 자정 노력이 수

반되어야 함은 분명해 보인다. 이와 더불어 규제기관에서도 

방송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

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건강의

료정보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프로그램이 국민 건

강증진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 시청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수반되었을 때 비로소 건강의료정보 프로

그램의 품질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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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er Reviewers’ Commentary

본 논문은 현재 방영되고 있는 TV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들을 

분석하고 이들의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본 논문은 건강의료프로

그램의 네 유형 구분(인포테인먼트형, 오락형, 교양형, 혼합형)을 

이용하여,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그리고 의학전문채널에서 제공

하는 TV 건강의료프로그램들을 분류하고 설명하고 있으며, 현 

TV 건강의료프로그램들의 문제점으로 정보 및 출연진 검증 시

스템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본 논문은 종합편성채널의 등장

과 더불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건강의료프로그램의 현황과 문

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TV 건강의료프로그램 관련 정책 및 규제 논의의 이론적 단초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정리: 편집위원회]


